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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에 날

인된 인영이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의 그것과 다르다고 인정하였다. 이미 주한 중국

대사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정한 것이자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이

상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의 것과 다른 인영이 날인된 검찰 제출 서류들은 위조되었

음이 분명하다. 

육안으로 봐도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의 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소모한 후

에야 겨우 그 사실을 인정한 배경이 자못 의심스럽다. 혹시 어느 기관의 어느 선까

지 책임지는지를 정하고,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미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고발하였

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있는 등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이 자신이 제출한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한 이상 현

재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더 이상 객관적이

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검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 역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팔아 정권을 유지하여 왔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

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왔던 부정의하고 무능력한 권력과 그 하수인이었던 

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70, 80년대가 아닌 지금 다시 목격하고 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며 자신의 모토여야 할 정의를 헌신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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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야

당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관한 특검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지금같이 권력에 아부

하고 제식구감싸기에 연연하는 검찰의 모습이야말로 특검법안이 하루속히 입법되어

야 할 이유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검찰의 발표를 계기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려는 검찰을 

규탄하고, 특검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이다. 

2014. 3.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모 

     


